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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조혜경,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Perceived Empathy and Peer Support 
on Happiness

HeaKyoung Cho, Sung-je Ch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
은 U시 청소년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
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요인은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공감능력의 인지적 공감 요인이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지지와
행복감과의 관계는 또래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요인은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지지의 하위요인인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지지 요인이 도구적지지 요인보다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과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청소
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empathy and peer support on 
happines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3 adolescents from U-city.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First, in the effect of the empathy ability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 feeling of happiness,
the sub-factors of the empathy ability, such as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n particular, the cognitive empathy factor of the empathy 
ability has more influence on happines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lescents' peer 
support and feelings of happiness, the sub-factors of peer support, emotional support, and instrumental 
suppor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On the other hand, the sub-factors of peer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evaluative support did not affect happiness significantly. In 
particular, the emotional support factors have more influence on happiness than the instrumental 
support factors. This means that a higher level of empathy and peer support perceived by adolescents 
results in a higher feeling of happiness.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preparing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adolescents'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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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의 발달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반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로서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기는 많은 혼란과 문제 속에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기는 시기적으로 13세에서 20세전까지로 청년기
의 전기, 중기에 이르며, 신체적, 생리적인 급격한 변화 
속에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
다. 민법에서 20세 미만으로 연령층은 대체로 12~13세
로부터 20세경까지로 보고 있다[1]. 따라서 이 시기를 피
아제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며, 추상적인 사고와 체계
적이며, 조합적인 사고와 가설적이며, 연역적 추리가 가
능한 수준으로 인지 기능이 발달한다는 것이다[2]. 위와 
같이 청소년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
인 면에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지만 독립을 못하고, 부모
에게 의존하는 삶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
다[3].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확실한 변화와 중
요한 시기로 미래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균형 있는 발달
을 도와야 한다. 또한 인생의 전환기, 도약점이 될 수 있
는 시기로 발달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성장 발달이 요구된
다[4]. 이와 같이 찾아오는 인생의 단계에서 중요한 시기
에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변인이 갖는 상호작용에 대
한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행복감은 안녕감이라는 개
념을 청소년이 생각하고 있는 기쁨, 자기만족감이 아닌 
개인의 마음에 내제된 잠재력 표출을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5]. 또한 행복은 시대나 사회, 문화적 여건 등의 다
양한 기준에 결정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상적인 삶의 
목표가 제시되지만 동일한 조건에도 개인이 느끼는 행복
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다[6]. 따라서 외부의 조
건이나 우연한 행운보다 개인이나 잠재된 재능, 특성을 
찾아 연습과 개발로 되어지는 삶의 습관이나 기술이라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은 누구나 행복한 수준을 높
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7].

행복감을 추구하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은 학
교, 가정, 또래 등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기에 중요한 변
인으로 대두된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은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는 고통, 공감적인 
반응으로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도덕적 행동이다[8]. 또한 다른 사람의 열정과 감정, 
고통을 감정 속에 들어가거나 느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보다 개인적,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정서라고 

한다[9]. 따라서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 내적 경험 이
해, 상대방 이해를 통한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
한 상호작용으로, 자신과 타인의 분리된 것을 인식, 상황의 
이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인 것이다[10]. 이와 
같이 청소년이 가진 공감능력과 함께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일어나는 또 다른 변인은 또래지지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또래지지를 살펴보면, 또래라는 용어는 생물
학적 연령, 성숙 수준이 비슷하므로 생활 속에서 상호작
용 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며, 사회적인 동일시, 정신
적 발달, 상호작용하는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의
미한다[11]. 또한 청소년 또래의 지지가 자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의 
비중이 커지며, 또래의 영향력이 커져 부모가 아닌 또래
로부터 자율성, 독립성 획득,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하기 
때문이라 한다[12]. 따라서 또래지지는 청소년의 사회적
응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며,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또래애착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따라서 행복감은 청소년의 
공감능력 또래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 이 변인들 간의 상
호 작용 효과를 파악하며, 청소년의 행복감이 어떻게 달
라지는 가를 밝혀내는 것은 청소년들의 방향 설정이나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 또래지지가 행
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과 심리적 안녕
감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 되었지만 청소년의 공감
능력, 또래지지,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 또래지지
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들
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공감능력, 또래지지가 행

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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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8월 05일부터 2020년 10월 03

일까지 U시의 청소년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
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
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12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7부를 제외한 113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
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3문항, 

공감능력 30문항, 또래지지 9문항, 행복감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학력, 종교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청소년이 지각
하는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송지애[14]가 사용한 측
정도구는 인지적 공감 10문항, 정서적 공감 20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청소년의 또래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최윤선[15]
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시연[16]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29문
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주요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청

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의 전체 신뢰도는 .899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인지적공감 .800, 정서적 
공감 .852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또래지지 전체 
신뢰도는 .906의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적지지 .891, 정보적지지 .889, 도
구적지지 .801, 평가적지지 .848의 신뢰도가 나타났다. 
행복감의 전체 신뢰도 또한 .954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
고 있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최
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
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Empathy

Cognitive 
empathy 10 .800

.899Emotional 
empathy 20 .852

Peer support

Emotional 
support 3 .891

.906

Informational 
support 2 .889

Instrumental 
support 2 .801

Evaluative 
support 2 .848

Happiness 29 .954 .954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
여 알아보았으며, 주요 변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
력과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1.1 공감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의 공감능력 요인의 전체 평
균 점수는 M=3.46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
감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적공감(M=3.60) 
요인이 정서적공감(M=3.39) 요인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게 
지각하며 특히 인지적공감의 공감능력을 높게 지각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대한 기
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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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Cognitive 
empathy 113 1.70 4.20 3.60 .46

Emotional 
empathy 113 1.45 4.20 3.39 .46

Total 113 1.57 4.17 3.46 .43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empathy skills

3.1.2 또래지지에 대한 기술통계
청소년의 또래지지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

정하였으며, 또래지지 요인 전체 평균 점수는 M=3.59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래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지지(M=3.71)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도구적지지(M=3.64), 정보적지지(M=3.58), 평
가적지지(M=3.43) 순으로 모두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또래지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또
래지지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Emotional 
support 113 1.00 5.00 3.71 .71

Informational 
support 113 1.00 5.00 3.58 .89

Instrumental 
support 113 1.00 5.00 3.64 .86

Evaluative 
support 113 1.00 5.00 3.43 .78

Total 113 1.00 5.00 3.59 .72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peer support

3.1.3 행복감에 대한 기술통계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감 요인 전체는 M=3.92
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
복감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Total 113 1.31 3.92 3.45 .52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happiness

3.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공감능력, 또래지지, 행복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 요인과 또래지지 요인은 높은 수
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656~.774, p<.01). 공감능력 요인과 행복감 요인 또
한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
다(r=.711~.753, p<.01). 그리고 또래지지 요인과 행복
감 요인도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676~.824,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
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
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Classification
Empathy Peer support

Happ
inessCogniti

ve
Emotion

al
Emoti
onal

Inform
ational

Instru
mental

Evalua
tive

Empat
hy

Cognitiv
e 1

Emotion
al .753** 1

Peer 
suppo

rt

Emotion
al .774** .760** 1

Informat
ional .712** .689** .611** 1

Instrume
ntal .656** .707** .743** .680** 1

Evaluativ
e .703** .743** .716** .789** .742** 1

Happiness .752** .711** .824** .676** .799** .732** 1

*p<.05, **p<.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3.3 청소년의 공감능력,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

3.3.1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
감에 대한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
이 .613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61.3%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390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
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87.299,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하위요
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β=.499, 
p<.001), 정서적 공감(β=.335, p<.001)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능력의 인지적 공감이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이 높
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는 것이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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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
ndent 
varia
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
n factor

Standa
rdizati

on 
factor t/p

Toler
ance 
limit

B Standar
d error β

Happ
iness

Constant 1.077 .130 8.264***

Emotional 
support .337 .054 .462 6.231*** .388

Informationa
l support .073 .045 .124 1.603 .358

Instrumental 
support .197 .048 .326 4.131*** .343

Evaluative 
support .042 .059 .062 .704 .271

***p<.001

Table 8. The effect of adolescents' peer support on 
happiness 

의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Depen
dent 

variabl
e

Independe
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
rdizati

on 
factor t/p

Tole
ranc

e 
limit

B Standar
d error β

Happi
ness

Constant .111 .255 .436**
Cognitive 
empathy .568 .103 .499 5.542*** .433

Emotional 
empathy .380 .102 .335 3.717*** .433

**p<.01, ***p<.001

Table 7. The effect of youth's empathy ability on 
happiness

3.3.2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
감에 대한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
이 .770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77.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2.005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
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90.359,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
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서적지지(β=.462, p<.001), 

도구적지지(β=.326, p<.001)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인 정보적지지(β=.124, p>.05), 평
가적지지(β=.062, p>.05)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지지 요
인이 도구적지지 요인보다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또래지지 하위요인인 정
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지지와 행복감이 공감능
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
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요인은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능력의 인지적 공
감 요인이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행복감에 대한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설명력을 의미하
는 R²값이 .613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61.3%로 회귀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
이 1.390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
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87.299, p<.000)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β=.499, 
p<.001), 정서적 공감(β=.335, p<.001)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능력의 인지적 공감이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공감능력이 높
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요인은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지지 하위요인인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지지 요인
이 도구적지지 요인보다 행복감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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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행복감에 대한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설
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770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77.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2.005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
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90.359,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또래지
지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서적지지(β
=.462, p<.001), 도구적지지(β=.326, p<.001)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인 정보적지
지(β=.124, p>.05), 평가적지지(β=.062, p>.05)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정서적지지 요인이 도구적지지 요인보다 행복
감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의 또래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차적으로 최근 청소년들에게 크게 강조되고 있
는 것이 행복감이며 공감능력과 또래지지의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능력과 또래지지는 행복감을 돕는
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행복감에 유
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10]의 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요인은 행
복감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
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
요인인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역할 수행을 높
이기 위해 공감능력, 또래지지, 행복감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하였다. 아울러 부차적으로 최근 청소년들에게 크게 강조
되는 것이 공감능력, 또래지지인 것으로 보아 그 영향관
계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감이 개인, 청소년, 가족뿐만 아니라 또래의 
공동체에서 소속감, 공감능력, 안정감을 가지는 것으로 
행복감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
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조사 지역 및 조사 대상, 방법의 한계가 있으며,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지역 확대와 비교 집단간 연구로 
폭 넓고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교육 프
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연구로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청소년 행복감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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